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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

사추세츠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다시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14일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는 2,962명이었으

며신규 사망자는 2명이었다. 신규확진자는 전

날보다 1천명이 늘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율은 다시 3.6%대로 올라

서며 증가세를 보였으며 병원 입원환자도 286

명으로 늘었다. 중환자실에는 34명이 호흡기

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는 15명으로 중증환자

는 되려 줄었다.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20대에서 39세 사이의

젊은이들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개의치 않고

일반활동을 하면서 계속 감염이 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유럽에서 BA2의 유행으로 신규확

진자가 증가하면서 미국내 증가세를 예견해

왔으며 이는 점차 매사추세

매사추세츠 코로나 확연한
증가세 14일 2,962명

▶▶11면으로 계속

장보기가 무서운 고물가 시대, 마켓바스켓이 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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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소

비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

가 올랐다. 물론 속을 들여다 보면 유가, 렌트

및 집값 인상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장바

구니 물가도 부지런히 함께 뛰고 있다. 

실제로 주말 식료품 쇼핑을 끝내고 계산대

에 서면 눈이 커지고 마음은 작아진다. 몇 품

목 되지 않아도 수백불을 쉽게 넘긴다. 보스

톤글로브는 3월 말 인프레이션 시대에도 여

전한 슈퍼 마켓바스켓만큼은 여전히 지불하

는 달러만큼 풍부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소개했다. 

매사추세츠 툭스베리에 본사를 둔 마켓바

스켓의 모토는 “같은 돈

매사추세츠 툭스베리에 본사를 둔 마켓바스켓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으로 소비자를 끌고 있다

▶▶7면으로 계속

물가가 오르지만 여전히 마켓바스켓은 푸짐한 쇼핑가능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미국내 식품점 중 3위로 선정 

보스톤글로브 고물가 시대의 최고의 밸류 슈퍼마켓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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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용 노인회장 4월 6일 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노인회 13대 회장에 한순용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한미 노인회는

지난 4월 6일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교회에서 열린 정기 모임에

서 윤철호 전회장과 한순용 신회장

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9,10대 부회장 및 11,12대 회장을 역

임하는 등 오랫동안 보스톤 한미 노

인회를 위하여 봉사한 윤철호 회장

은 퇴임사를 통해 “여러모로 도와

주신 보스톤 총영사관, 지역 단체들,

특히 노인회원들께 점심 대접을 해

주신 사업체들과 보스톤코리아, 보

스톤 라이프 편집장님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순용 신임 회장은 윤철호 회장

님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

로 한미 노인회원들을 진심을 다하

여 섬기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

했다. 

한 신임회장은 윤철호 회장, 권정

자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

다.

노인회는 지난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를 이제 종료하고 새로

운 임원진들이 합심하여 노인회 모

임을 다시 재개키로 했다. 한미노인

회는 매달 첫째와 셋째 수요일 10시

에 모임을 다문화선교회에서 갖는

다. 

모임에 관한 문의는 한순용 회장

(978-835-9168)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나 무  홈 레 노 베 이 션

(NAMU, 대표 임채범)이 지난 2

월 말 매사추세츠 한인회를 찾아

라면 50박스를 기부했다. 

한인회측은 나무로부터 전달

받은 라면을 “열악한 환경의 분

들께 전달했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나무 임채범 대표는 "사업을 시

작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

음 시작해서 여러 한인분들께 도

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

해 지금은 감사하게도 주위의 어

려운 이웃들을 돌아 볼 수 있는 회

사가 된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나무는 또 “소소하게라도 이

렇게 저희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있

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한 감

사합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무 홈레노베이션 한인회에 라면
50박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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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이취임식 이후 서영애 한인회장(사진 가운데)과 윤철호 전회장(왼쪽) 그리고 한순용 신임 회장이
함께 촬영했다

나무의 임채범 대표와 공금석 대표가 2월말 한인회관을 찾아 서영애 한인회장에게 라면을 전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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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하버드 대학이 QS가 선

정한 의대 분야 최고대학 순위에

서 99.5점을 받으며 세계 1위를 차

지했다. 

하버드는 지난 2013년 이래 온

라인 데이터를 통해 QS가 선정한

최고 의대 1위를 차지했다. 이 순

위는 세계 77개 나라 617개 의대의

연구업적과 의학분야에서의 업

적을 통해 순위를 정했다. 

2위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차지했으며 스탠포드 대학, 영국

의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 3,4,5위를 차지했

다. 매사추세츠공대는 종합 11위

였다. 

미국내 대학들은 대부분 이 세

계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총

100개 의대 중 30여개가 미국내 의

대였다. 영국은 16개로 2위에 올

랐다. 

하버드는 학계 평판, 고용주 평

가, 그리고 높은 기사 인용 비율에

서 100점을 받았다. 그러나 연구

논문 이용비율에서는 98점을 받

아 MIT의 99.5에 약간 뒤쳐졌다 

매사추세츠 주내 대학으로 보

스톤대학 의대가 전체 57위에 올

랐고 유매스의대가 183위에 올랐

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세계 최고 의대에 선정 
국세청 세무조사 말로는 고소득층, 실제론
빈곤층 더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인 반면 되려 극

빈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2배 가량 늘

렸던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국세청의 해명을 요구하

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연

방상원과 주디 추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은 척 리티그 국세청장에

게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아닌

$25,000 이하 극빈층에게 세무조사

가 증가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워렌 및 추 의원은 서한에서 “국

세청이 충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국세청이 거대 기업과 초

고소득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저소득층

미국민들에 대한 표적 조사를 중단

하기를 강권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시라큐스대학의 자료에 따

르면 2021년 한해동안 $25,000이하의

극빈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1.3%로

2020년 0.79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

다. 이는 20만불에서 1백만불 소득

가정의 세무조사 비율 0.45보다 훨씬

높았다. 

워렌 및 추의원에 따르면 IRS는

저소득층에게 점차 대면이 아닌 서

면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서면조사는 더욱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부유층의 세무

조사는 이에 비해 훨씬 복잡한 세무

조사를 거쳐야 한다. 

IRS는 연속적인 예산축소와 더불

어 은퇴자들의 증가로 인원이 대폭

줄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율은 지

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해 국세청의 기능을 강화하려

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원에서 통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엘리자베스 워렌 및 주디 추 상원의원 IRS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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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한 보스톤 남성이 10일 레드라

인 지하철 문에 끼어 사망했다. 이처

럼 사람이 문에 끼어 있는데도 지하

철이 운행되어 사망한 사건이 처음

에 아님에도 사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자체 조사에 따르

면 지난 1990년 이래 문에 끼어 사망

한 사건은 수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계당국은 10일 일요일 아

침 지하철에서 사망한 로빈슨 라린

(39)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아직 밝히

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50년이

나 된 이 전철을 조사하기 위해 운행

에서 제외했으며 이날 운전자 또한

무급 정직에 처해졌다는 것만 밝혔

다. 

MBTA 대변인은 이 지하철 운행

차량이 모두 현대식 차량으로 바뀌

었어야 했으나 이번에 사고가 난 차

량은 1969년에 운행을 시작했던 차량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낡은 차량이든, 새로

운 차량이든 모두 문에 사람이 낀 채

로 운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보스톤스트리트레일웨이협회의

브레들리 클락 회장은 모든 레드라

인 지하철 차량은 연식에 상관없이

문에 사람 등이 걸리는 경우 열리게

되어 있으며 문이 열려 있는 경우 전

철이 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이 장착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아주

잘 작동한다. 누군가 문에 끼면 운행

자들은 운전 시작 신호를 받지 못하

게 되고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게 된

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일요일 아침 무

엇이 잘못됐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남성이 문에 낀

채로 지하철이 운행됐고 결국 벽에

부딪쳐 사망했다. 

이 같은 사고는 과거에도 다수 발

생했다. 

1990년 3월 44세의 남성이 오렌지

라인 전철 스테이트스트리트 역에서

문에 끼었다.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안팎에서 문을 열려고 했으나

전철은 출발했다. 그는 다행히 그의

낀 팔을 빼낼 수 있었다. 

그해 같은 달 그린라인 알링턴스

트리트 역에서 26세 여성이 문에 팔

이 끼어 약 30피트를 끌려갔었다. 

2003년에는 레드라인 팍스트리트

역에서 한 여성의 자켓과 백팩이 문

에 낀채로 운행됐다. 지하철 승객들

이 운전사에게 알려 차를 멈춰 다행

이 인명사고는 없었다. 

이처럼 문에 사람이 끼어 사망하

는 사건은 MBTA가 10여년 전부터

운전사 한사람으로 운행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의 경우 두사

람이 운행하면서 한사람은 운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문이 제대로 닫히는

지 확인하는 역할을 했었다. 

2015년에는 레드라인 센트럴스퀘

어역에서 한 남성의 가방이 낀 채로

출발했다 고함을 들은 누군가가 비

상 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량을 멈췄

다. 

1999년에는 14세의 제임스 글로브

스키가 레드라인 앤드류 역에서 사

고를 당했다. 

MBTA 대표인 스티브 포프택은

연방교통안전국(NTSB)에서 현재

사고를 조사중이라고 말하고 자체적

인 조사도 계속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BTA 당국은 수백대의 레

드라인 및 오렌지라인의 지하철 차

량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MBTA는 2014년 현대정공을 제치

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중국 소재

회사 CRRC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 회사는 스프링필드에서 2022년과

2024년까지 152대의 오렌지라인 차

량과 252대의 레드라인 차량을 제조

키로 했다. 현재까지 10 레드라인, 70

오렌지라인 차량만 인도된 상태다. 

2020년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

르면 스프링필드의 CRRC 공장은

여러가지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

가 산적해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도 더 지체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레드라인 문에 낀 사망사고, 왜 계속되는 걸까 
레드라인 전철 문에 끼어 남성 사망 이번 처음 아냐 
MBTA 측 50년 된 차량의 노후화 탓
비용절감위해 1인 지하철 운행 시스템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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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금융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

나 이것만은 예외란다. 이자율 연

동 미저축채권은 5월 거의 이자율

이 10%에 육박한다. 

미재무성시리즈 I 채권(U.S.

Treasury Series I Bonds) 또는 아

이본즈(I Bonds)라 불리는 이 채

권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연 9.6%의 이자율을 지급한다. 

이자는 복리로 매 6개월마다 지

급되며 5월과 11월 각각 조정된다.

이 채권은 일반적으로 그리 인기있

는 품목은 아니었으나 최근 이자율

이 급증하면서 관심대상으로 바뀌

었다. 

지난 6개월동안 110억달러의 I

Bonds가 발행됐다. 이는 2020년,

2021년 같은 기간 12억달러에 비하

면 거의 10배에 가깝다. 

찰스 스왑의 고정수익전략수석

인 캐시 존스는 “이것은 현재 굉

장히 뜨거운 관심사”라며 “아이

본드는 수익율로 급 인기종목이 됐

다. 매 6개월마다 상당한 이자수익

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채권은 미정부에 의해 보증돼

안전하다. 또, 이 채권은 재무성이

정한 이자율과 더불어 매 6개월

CPI의 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연동되어 반영된다. 최근 인플레

이션으로 인해 아이본드가 최대 수

익율 보장 자산이 되고 있다. 더구

나 절대 원금을 잃을 상황이 발생

하지 않는다. 

일부 세금 혜택도 있다. 가입자

들은 채권의 만기까지 세금을 유예

할 수 있으며 만약 이 자금을 자녀

들의 대학 학자금으로 쓰게 되는

경우 중저소득층은 세금이 면제된

다. 

채권의 수익율은 재무장관이 고

정이자율을 올리는 경우 좀더 올라

갈 수 있으나 2020년 5월 이래 계속

0%에서 머물고 있다. 

재무장관이 이자율을 올리지 않

는다 해도 일반 은행 세이빙계좌의

이자보다 150배나 높으며, 30년 국

채수익율의 3배에 달한다. 또한 현

재 아이본드는 1년전의 3.54%에 비

해 세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아이본드

는 국채처럼 거래가 불가능하며 단

지 재무부 웹사이트(TreasuryDi-

rect.gov.)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 채권은 1년에 한번만 인출

할 수 있으며 5년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전 3개월 동안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나 재난지

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특별 조항이

있다. 

이 채권은 은행이나 거래소를 통

해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나

비용이 없다. 따라서 재정전문가

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자산이다. 3

월 31일까지 총 572억달러의 본드

를 구입했으며 이는 총 미국채의

0.25%에 불과하다. 

현재 채권의 한도는 1년에 1만달

러이며 세금보고시 종이 채권구입

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 15,000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이 채권의

구입한도를 최대 개인당 100,000까

지 한도를 늘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아이본드는 1998년 알고어 부

통령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개

설한 것으로 결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

도록 설정했다. 

재무성은 현재 약간 복잡한 재무

성웹사이트(TreasuryDirect.gov)

를 좀더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 

hsb@bostonkorea.com

인플레이션 시대 10% 수익율 안전 투자 채권 인기 
인플레이션 연동 저축채권, IBonds를 아십니까 
4월까지 구입하면 이자율 9.6%로 은행이자 130배 



종합6 The Boston Korea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매사추세츠 등 24개 주 조류독감 확산,
닭고기 달걀 익혀 먹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국내

약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조류독감

이 발생해 약 2천3백만 마리아에 달

하는 조류가 살처분됐다.  

2015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일으

키고 있는 조류독감은 2015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

플레이션과 맞물려 달걀은 물론 닭

고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 

매사추세츠 농무부는 3월 30일 조

류독감의 매사추세츠 버크셔 카운

티의 한 비상업용 가정의 조류에서

발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농무부 대변인은 “인근 주변

피해지역을 격리조치에 들어갔으며

해당 농가의 모든 조류를 살처분 해

독감의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

다. 

현재 조류독감은 주로 동부 및 중

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다코다와

와이오밍 등에서도 조류독감 발병

이 보고되고 있어 점차 서쪽으로 진

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류독감이 발병된 곳은 커

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

나, 아이오와, 캔사스, 캔터키, 메인,

매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사우스다코다, 텍사스, 버지니아, 위

스콘신, 와이오밍 24개주이다.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5가지 

달걀 및 닭고기 값 인상 

많은 조류들을 살처분함에 따라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인상된다. 농

무부에 따르면 닭가슴살의 경우 파

운드당 $5.11이며 이는 지난해 $3.41

에 비해 폭등한 수치다. 매사추세츠

의 경우 파운드당 $5.99이다. 달걀 값

도 올라 12개 달걀이 $2.88로 지난 2

월에 비해 무려 $52%가 올랐다. 

닭고기 먹을 수 있지만 익혀야 

농무부는 달걀과 닭고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익힌 닭고기를 먹어야 한다.

최소한 화씨 165도 이상이어야 바이

러스와 박테리아가 죽는다. 농무부

는 이미 오래전부터 써니사이드에

그로 요리해 먹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나 달

걀을 먹지 않아야 되지만 농무부는

이 같은 감염된 육류가 시중에 판매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농

무부 인스펙션 서비스 관계자들은

모든 공장에 파견돼 각종 조류 육류

와 달걀을 점검하고 있다. 

인간에는 유해성 크지 않아

CDC는 조류독감이 사람에 거의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CDC

관계자는 “조류독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직업과 관련해서 또는 여가

등의 이유로 조류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유전

자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감염되

기 쉬운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고 주

의를 당부했다. 

가금류 감염 위험 

각 가정에서 기르는 닭도 감염위

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닭과 각종 야

생 조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닭장과 주변을 청결히 관리한

다. 닭 관련 장비를 이웃과 공유하지

않는다. 

야생조류가 조류독감의 전파원 

현재 조류독감의 발발은 무증상

의 야생조류로부터의 전염에 기인

한 것이다. 농무부는 조류독감이 계

속해서 미국내에서 번지게 될 것으

로 예상했다.

  hsb@bostonkorea.com

(서울 = 헤럴드경제) 신동윤 기

자 = 이탈리아 유명 제과업체 페

레로(Ferrero)가 살모넬라균 우

려를 이유로 미국에서도 정식 판

매되지 않은 킨더(Kinder) 초콜

릿 폐기를 12일(현지시간) 요청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최근 유럽에서 살모넬라

균 감염 우려로 리콜된 것과 동일

한 제조단위(batch)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페레로는 설명했다.

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은 ‘킨

더 해피 모먼트 초콜릿 어소트먼

트’와 ‘킨더 믹스 초콜릿 트리

츠 배스킷’ 두 종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페레로 북미지사는 최근

미국에서 판매된 킨더 제품 2종

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내렸

다.

그러나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에서는 이들 2종 외에 다른 제품

도 리콜됐으며 벨기에 당국은 다

른 킨더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들에게 섭취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업체는 “현재까

지 미국에서 초콜릿으로 인한 질

병 사례가 보도된 것은 없다”면

서 “미국 보건당국과 문제 해결

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

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8일 남부

아를롱에 있는 페레로의 킨더 초

콜릿 공장에 일시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명령했다.

이는 이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

을 먹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살모

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가 나

타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

난 11일 “벨기에 아를롱 지역에

서 제조돼 유럽 등지에 판매된 킨

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

가 입수됐다”며 “소비자 안전

을 위해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

다.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 벨기에 생산분은

없다. 다만 당국은 해외 직구 피

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쇼핑•쿠팡•11번가•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

매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아직 살모넬라 감염

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

나, 독일에서 제품 회수를 결정한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 제품은 수입된 것으로 확

인돼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을 회

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향후 국내로 수입되

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시

행할 예정이다.

살모넬라균은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서 주로 발

견되며, 감염될 경우 8∼48시간

이내에 복통•설사•구토•발열 등

의 증상이 나타난다.

'살모넬라균 쇼크' 킨더 초콜릿,
미국서도 폐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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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 전역

에서 분유 공급난이 발생하자 CVS,

월그린 타겟 등은 1인당 구매량을 제

한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

다.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월그린,

CVS, 크로거 등 업체들은 전국적으

로 사재기 및 품절사태가 발생하면

서 개인당 구매 수를 제한하는 분유

배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월그린과 CVS는 한번에 3통, 코

스트코는 2개들이 상품에 대해 한번

에 2세트, 타깃은 품목당 4통, 월마트

는 하루 5통으로 구매 수를 제한하고

있다. 

분유 공급난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에 따른 방역규제 때문에 일찌

감치 시작됐다.

그러나 분유업체 애보트가 코로

나박터 사카자키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키며 2명의 유아가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사망하면서 자발적 리콜

을 하면서 본격적인 도화선이 됐다.

미시간 스터지스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시밀락(Similac), 앨리맨텀

(Alimentum), 그리고 엘리케어

(EleCare)제품이 리콜 대상이었다. 

시장분석업체 '글로벌데이터 리

테일'은 작년까지 국지적이던 공급

난이 올해 들어 전국적 문제로 커졌

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의 닐 샌더스

전무는 "분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급

이 매우 고르지 않고 들어오면 금방

동난다"며 "사재기로 문제가 악화할

수 있어 소매업체들이 구매제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장분석업체 '데이터셈블리'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전국에서 유통

되는 분유 제품의 31%가 품절이라

고 밝혔다. 유아가 있는 일부 가정에

서는 분유의 대체재가 아예 없는 까

닭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도 많고

아기가 너무 어리면 일반 우유 같은

제품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

다.

WP는 아기가 첫해에 먹는 분유

의 값이 유명제품의 경우 이미 1천

달러(약 122만원)를 넘는다며 심각

한 물가상승기에 분유 때문에 살림

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

했다.

hsb@bostonkorea.com

분유대란에 CVS 등 구매 제한
배급제로 전환 

으로 더많은 물건을(more for your

dollar.)”이다. 살인 물가의 인플

레이션 시대에 최고의 슈퍼마켓은

마켓바스켓일 수밖에 없다. 마켓

바스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물건은 낱개로 다

양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코

스트코 같다는 느낌이다. 

마켓바스켓은 영국의 데이터분

석회사 던험비(dunnhumby)가 선

정한 2022년 미국내 슈퍼마켓 랭킹

에서 아마존의 홀푸즈, 텍사스의

식품점 HEB에 이어 3위를 차지했

다. 4위는 웨그먼스, 5위는 아마존

프레쉬, 6위는 알디, 7위는 트레이

더조스, 8위는 샘스클럽, 9위가 코

스트코였다. 

던험비는 마켓바스켓이 3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 뛰어난 가격과

운영 그리고 빠른 식품전환 속도

등을 꼽았다. 마켓바스켓은 매사

추세츠 지역의 슈퍼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제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마켓바스켓의 가격이 다른 슈퍼

마켓에 비해 저렴하지만 모든 제

품이 저렴한 것이 아니므로 꼼꼼

히 비교해보고 자신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부쩍 많아진 한국식품 

최근들어 마켓바스켓은 많은 한

국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냉동식

품으로는 볶음밥에서 만두, 치킨

까지 다양하다. 마켓바스켓은 수

육용 삽겹살은 물론 소꼬리, 김치

등도 취급한다. 라면도 낱개로 판

매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소꼬리

의 경우 기름이 많아 기름이 적은

H마트의 소꼬리가 더 매력적일 수

도 있다. 

한 한인 소비자는 마켓바스켓의

숏립(Short Rib)을 추천했다. 설로

인팁(Sirloin tip)에 비해 자주 나오

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좋아 갈비처럼 구워먹기가 좋다는

조언이다. 

칼조네 등 냉동식품 

일반 피자점에서 칼조네(Cal-

zone)는 $11이지만 마켓바스켓의

냉동 칼조네는 $4.29이다. 이는 마

이크로웨이브보다는 베이킹으로

굽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보스톤글

로브는 다른 종류보다는 이탈리언

칼조네에 좀더 점수를 주었다. 

린쿠진(Lean Cusine)의 스테이

크 맥앤치즈는 가격이 $3.15에 판

매한다. 스타마켓에서는 1년 전에

$4.00였다. 간단하게 마이크로웨

이브에서 4-5분만 데우면 먹을 수

있다. 스테이크 매시포테이토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마켓 바스켓 칩스 

마켓바스켓의 칩은 거의 최고수

준이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여러가지 칩이 구비되어 있으며

거의 가격도 저렴하다. 보스톤글

로브는 솔트앤비니거(Salt and

vinegar)를 최고로 꼽았다. 미니나

(MiNina)의 시솔트 화이트콘 토

티아칩에 살사소스를 찍어먹는 것

은 맥주 안주로 일품이다. 

음료

보스톤글로브는 99센트 쳄스포

드 골든 진저에일, 크림소다와 버

터를 추천했다. 

바켓바스켓 도넛 

마켓바스켓의 도넛은 79센트에

던킨보다 크고 맛도 좋다는 평이

다. 던킨 도넛은 가볍고 속이 비어

있지만 마켓 바스켓은 훨씬 꽉 차

있다. 

마켓 바스켓 키친 

마켓 바스켓 키친은 치킨, 섭, 특

히 이탈리안 섭은 $3.99에 최고의

밸류를 자랑한다. 치즈와 타핑을

선택할 수 있다. 버터밀크 스쿼시,

스시 등도 발견할 수 있다.

장보기가 무서운 고물가 시대, 마켓바스켓이 뜨는 이유
▶▶1면에 이어서

2022년 미국내 슈퍼마켓 순위를 발표한 던험비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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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테스트 음성인데...그래도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며 콧물

이 흐른다. 이 같은 증상이 있어 실시

한 코로나바이러스 안티젠 검사에

서 음성이 나온다. 코를 문지르고 테

스트기에 이를 넣어서 15분간 기다

리는데 결과는 여전히 음성이다. 

음성이 나와 다행이란 생각이 들

지만 여러가지 의문이 스며든다. 정

말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걸까?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도 되나? 결

국 이 검사가 코로나를 감별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닐까?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을 갖게 만든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건강 전

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이 당연한 것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염검

사가 작동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성 안티젠 검사

는 코를 문질러 바이러스 단백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 검

사는 바이러스의 감염 수준을 판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음성

이라 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

지 않았다고 확증하지는 않는다. 

증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몸 속

에 침투했을 때 면역체계가 반응하

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코로나가

아닌 감기 등 다른 감염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지라도 백신에 의해 강력

해진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싸워

이기기 위해 강하게 작용할수록 초

기 속성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진다. 

“이는 몸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

가 면역체계와 강력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마이클 미

나 이메드(eMed)의 수석의학책임

자는 지적했다. 이메드는 속성검사

자들의 가정내 치료를 돕는 회사다.

미나 박사는 “증상이 있는데도 음

성이 나오더라도 결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바이러스가 제대로 활동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해야 한다. 증상은 면역체계가 조기

경보를 울린 것일 수도 있다”고 밝

혔다. 

미나 박사는 증상이 나온 첫날 가

정에서 검사를 할 것을 권장했다. 양

성인 경우 거의 코로나가 확실하다.

음성인데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다

른 사람과 밀접접촉을 피해야 한다.

매일 테스트하거나 2일에 한번씩 검

사를 실시한다. 계속 증상이 악화되

고 계속 증상이 이어지면 4일째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해 볼 수도 있다. 이

는 결과가 나오는데 1-2일 걸리지만

가정용 검사보다 바이러스를 좀더

일찍 판별할 수 있다. 

가정용 검사는 여러가지 가능성

에 대해 한가지의 정보를 취득한 것

에 불과하다. 최초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고 극히 조심해야 한다. 증상

이 발전되고 충분하게 바이러스 활

동이 검출되기에 너무 빨리 검사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차례의 검사를 계속해야 하며 이후

에도 결과가 음성이면 이는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니팩에 거주하는 의사 질리언

호튼 박사는 아픈 증상을 느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확신했었다.

남편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노

출이 되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양성이었다. 호튼 박사는 며칠 사이

몇번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호튼 박사는 금요일 밤부터 아프

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음성이었다.

토요일 더 아프기 시작했고 세차례

코로나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

었다. 일요일 아침 더 악화된 상태를

느끼며 아침 6시에 일어나 테스트를

했다. 희미한 선이 보였다. 그러나 이

후 일요일 2번의 테스트를 더했는데

모두 음성이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테스트를 했으며 바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호튼 박사의 실험에서 주목할 점

은 일요일 각기 다른 시간에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

희미한 즉 약한 양성 반응을 전혀 발

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면역체계

가 계속 바이러스와 싸웠던 것이며

일요일 같은 날 이후 검사에서는 음

성이 나온 것이 그 증거다. 

호튼 박사는 바이러스 가장 활발

하게 활동하는 정확한 시간에 테스

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투

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때

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물고기

가 많을 때 그물을 던지면 걸리는 것

과 마찬가지다. 

호튼 박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정용 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했다. 안티젠 검사는 코로나바이러

스 검사로 이상적이지만 여러 번의

검사를 통해 충분한 바이러스 정보

를 주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튼 박사는 “너무 자주 사람들

로부터 안티젠 검사는 정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내 경험에 따르면 증상이 심했던 2

일동안 5번의 음성과 한번의 양성 반

응을 보였다. 따라서 감염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전파에 관한 권위자인

버지니아 공대의 환경공학 교수 린

지 마 박사는 자신의 딸의 안테젠 속

성검사가 음성이었으나 코로나바이

러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

했다. 열이 있고 목이 아팠으며 체조

팀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검사는 자신의 딸이 아주

심하게 감염을 일으키는 상태는 아

니라는 정보를 알았다는 점에서 유

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족들

은 이 감염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조

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을 감옥처럼 완전한 격리에 두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서로 마스크를 착용했고 창문을 열

어 환기시켰다.

미나 박사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고 감염 가능성이 있었을

때 잦은 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알

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차례 검사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증상을 옮기기 전에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홈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주의하고 여러차례 검사해야
코로나바이러스 안티젠 속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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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팔뚝, 복부는 특히 성인들에게 군살

이 붙기 쉬운 부위들인데요, 특히 툭 튀어나온

뱃살은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라는

사실 아시나요? 복부에 있는 군살들은 대부분

신진대사 기능이 약해지면서 붙게 되는 피하지

방들로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폭

식, 열량 높은 인스턴트 푸드 섭취 등의 식습관

은 이 같은 뱃살을 불러오고 이를 방치할 경우,

복부비만이 심해져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뱃살을 근본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해소에 좋은 운동과 코어강

화 호흡법을 함께 알려드릴텐데요, 영상을 따

라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힘든 동작에서는 언제

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영상을 찾아 보면서 따라하면 더 쉬워

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뱃살 쏙

아침운동 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카팔라파티 호흡법 

1단계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보낸 후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2단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는 연

습부터 먼저 해줍니다. 

3단계  짧게 내시며 복부를 강하게 수축합니

다.

4단계  30번 혹은 그 이상 반복하고 마지막 호

흡에서 숨을 잠시 참으며 복부를 등쪽으로 강

하게 수축한채로 홀딩합니다.

주의!  처음에 약간 어지러울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만큼만 반복하고 휴식했다가 2-3세트 반

복해줍니다.

2. 엘보 플랭크

1단계  플랭크 자세에서 앞의 호흡법에서 써

주었던 코어근육을 수축하며 다시한번 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2단계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가슴을 매

트에서 멀리 보내고 엉덩이는 많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단계  플랭크 자세에서 유지가 힘들다면 무

릎을 바닥에 댄 플랭크로 대체해줍니다.

주의!  어깨나 팔에 과도하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두 발꿈치를 뒤로 밀어내고 복부의 긴

장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레그레이즈 + 트위스트 크런치 

1단계  두다리를 모은 상태로 천정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2단계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

으로 누르며 천천히 45도 정도 다리를 내립니다

.

3단계  다시 천정쪽으로 올리며 이번엔 바닥

에 내린 왼손을 누르고 구부린 오른 팔꿈치를

왼쪽으로 보내며 강한 트위스트를 시도합니다

.

주의! 트위스트가 힘드신 분들은 레그레이

즈부터 연습하시고 천천히 트위스트를 시도하

셔도 좋습니다.

영상 초반에 있는 다양한 요가동작과 후반부

의 쿨다운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코어운동으

로 인한 목과 어깨의 긴장감도 풀리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허리통증과 골반통증 완화,

하체 부종 제거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

을 거예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

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

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

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뱃살'은 건강 적신호! 당장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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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부스터 샷이 5∼11세 항체 6배 늘려
…곧 FDA 신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 하수도 코로나바이

러스 검출수치가 지난 주말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나 향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검출 바이러스 수치는 지난 3월

초 최저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다만 그 증가세는 여전히 지난 겨

울의 폭증세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

하다.

보스톤 항구 디어아일랜드에 있는 매사

추세츠수자원공사(MWRA) 하수처리시

설에는 43개 지역에서 모인 하수를 처리해

약 1마일 떨어진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 검사는 1밀리미터당 코로나바이러

스 RNA 개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수치

를 바탕으로 향후 수일 또는 일주일 후 코

로나바이러스 증가세를 예측할 수 있다. 

보스톤 남쪽 지역 하수도에서는 11일까

지 7일 평균 480 RNA가 검출됐으며 이는

3월 1일 92개에 비해 약 5배 많은 수치다.

지난 1월 3일 최고치는 11,446 RNA였다. 

보스톤 북쪽 지역 11일까지 7일 평균 수

치는 460 RNA로 지난 3월 9일 최하치였던

101에 비해 4.5배 높은 수치다. 최고치는

지난 1월 5일까지의 8,644 RNA였다. 

매사추세츠의 코로나 감염수치는 오미

크론의 하위변이인 BA2의 증가세와 함께

지난 2주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조정관인 애시

시 자 박사는 11일 비록 전국적으로 코로

나바이러스가 증가세에 있지만 크게 우려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 박사는 “우리는 이미 유럽의 증가

세를 바탕으로 이를 예측하고 있었다. 좋

은 뉴스는 미국의 증가세가 상당히 완만

하다는 것이다. 입원율도 전 팬데믹을 통

틀어 가장 낮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미 질병 통제센터에 따르면 12일 BA2는

뉴잉글랜드 지역 코로나바이러스의 90%

를 차지했고 미 전국적으로는 86%를 차지

했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5∼11세 어린이들의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두 회사는 5∼11세 어린이 140

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부스

터샷을 맞은 지 한 달 후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수준이 2차 접종 한 달 후에 비해 6배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30명의 혈액 샘플을 실험실에서 시험

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은 2차 접종자의 36배였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은 5∼11세 어

린이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이자

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양사는 며칠 안에 미 식

품의약국(FDA)에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

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해달

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 부스터샷은 12세 이상 연령

대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50세 이상

의 경우 2차 부스터샷(4차 접종)까지 허용됐다

.

이날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

위 변이인 BA.2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

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보건당국이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2천800만 명의 어린이가 부스터

샷 접종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NYT는 전

했다.

그러나 미국의 5∼11세 연령대에서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3분의 1에 불과해 어린이 접종

률 제고가 미 보건당국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

인다고 WSJ은 진단했다.

한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5세 미만 어

린이들의 부스터샷 효과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5세 미만 어린이들은 2회 접종만으로 충분

한 면역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firstcircle@yna.co.kr

츠 주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

들은 지난 겨울과 같은 정도의 폭증세는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는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고 생활하는 관계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수

치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

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코로나 확연한 증가세 13일 1969명 확진 
▶▶1면에 이어서

동부 매사추세츠 하수도 바이러스 감염수치 지속적 증가세 

미국 워싱턴주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맞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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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5분의 1 가까이는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 23% 급등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미

국 뉴욕의 중심부인 맨해튼의 아파

트 렌트비가 두 달 연속으로 신기록

을 경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

약을 맺은 렌트비 중간값은 3천644

달러(약 446만원)로, 부동산 감정평

가사 밀러 새뮤얼 등이 보유한 최근

30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통신은 전

했다.

임대료는 1년 전보다 23% 뛰었으

며, 직전 기록인 2월보다 14달러 높

았다. 지난달 임대차 계약의 5분의 1

가까이는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체

결됐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출근 근무가

재개됐고 사적 모임이 늘어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다.

반면 팬데믹으로 저렴한 임대료

를 내던 이들은 상당히 오른 가격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고민

에 직면하게 됐다고 통신은 진단했

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악화한 시기에는 임차인을 붙

잡기 위한 각종 혜택이 제공됐으나

최근에는 이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거나 부동

산 수수료를 내주는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 비율은 지난해 3

월 34%에서 지난달 18%로 낮아졌다

. 임대인 우위를 결정짓는 변수인 공

실률은 4개월째 2% 미만을 유지했다

. 공실률은 코로나19 사태 직전 2%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초에는 10% 이상으로 치솟았었다.

부동산 업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7, 8월을 앞두고 시장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

갈 것으로 전망했다.

밀러 새뮤얼의 조너선 밀러 회장

은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며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며 "여름

까지 비정상적 임대료 상승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dou-

ble@yna.co.kr

뉴욕 맨해튼 아파트 렌트 중간
값 3천6백불 …30년 이래 최고

미국 모기지금리 2011년이래
최고, 5% 돌파

뉴욕 맨하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

기지) 금리가 3년여 만에 5%를 넘어

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 2∼8일 1주간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는 5.13%로 전

주보다 0.23%포인트 올라 2018년 11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

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

화 긴축 움직임 속에서 올해 들어서

만 1.5%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3년 만에 처음

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했으며, 이른바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금리 인

상을 예고한 상태이다.

MBA는 올해 대출금리가 올라가

면서 모기지 수요가 둔화하는 양상

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

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나

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 급등에 미 3월 소매 판매
0.5%↑…인플레 충격 본격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인플레이션 여파로 미국

의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더 연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보다 0.5% 증가했다고 14일(현지시

간) 밝혔다.

지난 2월(0.3%)보다 증가폭이 커

졌으나,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

문가 전망치(0.6%)보다는 다소 낮았

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인들의 휘발유 구매액

은 8.9% 치솟았다. 휘발유 판매를 제

외하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오

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마

켓워치는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

질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

재와 곡물 가격이 더욱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이 생필품에 예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

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는 미 실물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버팀목'이자 종합적

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진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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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질랜드, 20여년 만의 대폭 인상 단행

미 연준도 5월 빅스텝 '기정사실'…향후 '몇차례 더하나'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

기 위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 폭보다

더 많이 올리는 '빅스텝' 행보에 연이

어 나서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캐

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0%로 0.5%포인트 올렸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런 빅스텝

을 단행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티프 매클

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

견에서 내수를 완화하고 인플레이

션 기대치를 2%로 유지하려면 기준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

인 2∼3%까지 오를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립 금리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지도 촉진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말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또한 이달 25

일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

기로 했다.

앞서 2020년 캐나다 중앙은행은 코

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처음으로 시

장에서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

화 정책을 시행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

노믹스의 폴 애슈워스 이코노미스

트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행보를 두

고 "완전 매파(통화긴축적) 모드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은 캐나다

의 물가 수준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

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로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

다 중앙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

률이 5.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는 중앙은행 물가 목표치인 2%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앞서 이날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

텝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종

전 1.0%에서 1.5%로 0.5%포인트 올

린 것이다.

RBNZ는 지난해 10월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해 이번

까지 4번의 정례회의에서 모두 금리

를 올렸다. 이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

은 1.25%포인트에 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도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회의에서 이와 유사한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연준 인사들이 빅스텝

인상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

어 5월 0.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

이 됐고, 이후 얼마나 더 빅스텝을 밟

을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도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비

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5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

상을 지지하고 6월과 7월 회의에서

추가적인 빅스텝도 가능할 것이라

고 말했다.

'빅스텝' 대세 되나…주요국 중앙은행 연이어 금리 0.5%p 인상

하지만 "우리가 '볼커 모멘트'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충격

을 주려는 시도는 가치가 없다고 본

다"고 말하며 1980년대식 충격 요법

과 선을 그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1980년대

초 연준을 이끌 당시 한 번에 기준금

리를 4%포인트 인상하는 등의 초매

파적 통화정책으로 고공 행진하던

물가를 잡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명성을 떨쳤다.

월러 이사는 볼커 전 의장은

6∼7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싸워

야 했지만, 지금의 연준은 단지 지난

해 초부터 시작한 인플레이션과 씨

름하고 있다며 '볼커식' 충격 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가) 중립 수준 이상으로 가길 원한다

"며 "가능한 한 빨리 중립에 근접하

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 재  미 국 의  중 립  금 리 는

2.25∼2.5%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향후 통화정책

에서 2번의 빅스텝이 필요하다.

연준의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

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준) 총

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까지 인상돼야 한다며 더 강력

한 주문을 했다.

기준금리가 그의 목표치에 도달

하려면 남은 6번의 통화정책 회의 전

부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표가 또 나왔다.

미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작년 동월 대비 11.2% 상승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집계

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또한 생산자물가는 두 자릿수대 상

승률을 4개월째 이어갔다.'

캐나다중앙은행 

기사제보를 환영합니다
617-25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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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인철·외교 박진·통일 권영세·행안 이상민환경 한화진·해수 조승환·중기 이영…"한동훈, 파격 인사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은정 기

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

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

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

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

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

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

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

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

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

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

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

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

힌다.

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

가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 대해 "유창

한 영어 실력과 다양한 국제 업무 경

험을 갖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 것

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라고 언급했

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

다.

민주당은 당장 "서슬 퍼런 검찰 공

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검수완박' 대립과 맞물려 한

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

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한 후보자 인

선과 '검수완박'을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상관없고"라며 선을 그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 후보자에 대해선 "교육부 개혁과

고등 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

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며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책임과 연대를 다 하는 글로

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데 크

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를 두고

는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해왔다"

며 "통일·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

윤당선인, 법무장관에 한동훈 깜짝 발탁…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

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

로선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

은 분"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

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

자"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

해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에서 벗

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

능한 행정 정책 설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

해선 "해양 수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

류 중심의 신해양 강국 밑그림을 그

려낼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선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대선 과정

에서 저와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가

비전을 함께 설계했다"며 "경제와 일

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가운데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

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

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

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

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2.4.13 [당

선인 대변인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

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첫 비서

실 인선이 발표됨에 따라 비서실 인

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경

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

하고 있다"며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

실장을 역임한 '경제통'이자 '정책형

' 비서실장으로 평가받는다.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1차 조각

에 이어 2차 조각에서도 빠지면서 공

동정부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

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사 기준으로

능력과 인품 등을 제시하며 "인사 원

칙에 부합하면 어느 계도 상관없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차 인

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

며 편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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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kkimthielen@radiusgrp.com
617.733.5014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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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역대 풍월주들의 파맥派脈/인맥

姻脈은 다음과 같다.

9세 풍월주 비보랑은 어머니가 실보낭주로

삼엽의 딸이기에 파맥이 없다. 비보의 아버지

는 비대전군인데, 비대의 부모는 법흥왕과 옥

진이다. 적자가 없었던 법흥왕은 비대를 차기

왕으로 물려주려고 했는데, 법흥왕의 적녀 지

소와 서녀 삼엽(어머니는 벽화)과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카이

자 외손자가 되는 삼맥종에게 물려주었다. 그

가 제24대 진흥왕이다.

10세 풍월주 미생은 어머니가 묘도부인이

기에 대원신통파이다. 미생은 미실의 동생이

다.

11세 하종은 미실의 아들이기에 대원신통

파이다. 하종의 아버지는 세종이다. 그런데 기

록에는 하종이 사다함과 너무 닮아서 사다함

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561년 사

다함은 이사부를 따라 가야 정벌에 참전하였

다. 당시 연인사이였던 미실과 헤어지면서 미

실이 노래한 향가와 사다함이 승전고를 울리

며 개선하여 찾은 미실이 이미 세종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른 노래, ‘파랑가’와

‘청조가’ 향가 두 수가 화랑세기에 전한다.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은 남편 구리지가 죽은

후 색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다함의 친구인

무관랑을 침실로 불러 통정을 하였다. 이에 심

한 괴로움에 시달린 무관랑은 결국 월성 위에

서 해자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자

친구의 죽음을 애통하며 식음을 전폐한 사다

함도 곧 사우死友를 따라 죽고 말았다. 그리고

곧 미실은 사다함을 쏙빼 닮은 하종을 출산하

였다. 사다함이 환생하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12세 풍월주 보리는 어머니가 숙명공주로

진골정통파이다. 숙명공주의 부모는 이사부

와 지소이며, 세종의 누이이다. 

13세 풍월주 용춘은 어머니가 지도부인으

로 대원신통파이다. 용춘의 아버지는 제25대

진지왕이다. 용춘의 어머니 지도의 부모는 기

오와 흥도이다. 기오의 고조부가 미사흔(미해

, 제17대 내물왕의 3남)인데, 그의 부인이 대원

신통파의 시조인 보미이다. 

14세 풍월주 호림은 어머니가 송화공주로

진골정통파이다. 송화의 부모는 박영실과 지

소이다. 박영실은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

의 한 명이었던 옥진과 결혼하였다. 그들의 결

혼식날 법흥왕이 친히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

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옥진의 미모에

빠진 법흥왕이 그만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딸 지소를 박영실에게 시집보

냈다. 그러나 지소는 영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 사이에 송화공주와 황화

공주가 태어났다. 박영실은 보현공주(지증왕

의 딸)의 아들로, 적자가 없었던 법흥왕이 차

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기도 했는데, 영실 역

시 비대전군과 마찬가지로 위화랑과 부인 지

소와 삼엽공주의 반대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

다. 결과적으로 지소는 왕후보다는 태후를 선

택하여 어린 진흥왕을 섭정하면서 권세를 누

렸다. 

15세 풍월주 김유신은 어머니가 만명부인

으로 진골정통파이지만 증조부가 가야에서

온 구형왕이기에 가야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만명의 어머니는 만호이고, 만호의 부모는 이

화랑과 지소이다.

16세 풍월주 보종은 어머니가 미실이기에

대원신통파이다. 보종의 아버지는 7세 풍월주

설원랑이고, 설원랑의 부모는 설성과 금진이

다. 보종은 미실의 막내 아들로 미실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17세 풍월주 염장의 어머니는 지도부인으

로 대원신통파이다. 염장과 용춘은 이부동복

의 형제이다. 지도는 제25대 진지왕의 왕후였

는데, 579년 진지왕이 폐위되어 죽은 후 천주

공과 혼인하여 염장을 낳았다. 천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월화궁주(가야 이뇌왕의 딸)이다.

즉 염장의 할머니가 가야에서 온 공주이다. 그

리고 염장은 가야 낭두들의 처와 딸을 첩으로

두면서 많은 낭정을 가야파 낭두들에게 맡겼

다. 그래서 염장 역시 가야파로 분류되기도 한

다.

18세 풍월주는 김춘추이다. 제29대 태종무

열왕이 된 김춘추, 그의 어머니는 천명공주이

기에 진골정통파이다. 천명의 부모는 제26대

진평왕과 마야부인이다. 마야부인의 어머니

는 송화공주이고, 송화의 부모는 박영실과 지

소이다.

19세 풍월주 김흠순은 유신의 동생이니 어

머니가 같은 만명부인이다. 진골정통파/가야

파이다.

20세 풍월주 예원은 어머니가 만룡낭주로

진골정통파이다. 만룡의 부모는 정숙태와 만

호이다. 만호의 부모는 이화랑과 지소이다.

21세 풍월주 김선품은 어머니가 보화공주

이다. 그래서 대원신통파이다. 보화의 부모는

진평왕과 미실이다.

22세 풍월주 양도의 어머니는 양명공주이

며, 그는 진골정통파이다. 양명의 부모는 진평

왕과 보명궁주이다. 보명은 구진과 지소의 딸

이다.

23세 군관의 어머니는 석명공주로 진골정

통파이다. 석명의 부모는 진지왕과 보명궁주

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4세 풍월주風月主 천광공天光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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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조심

해야 한다. 말하는 대로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관적

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포스(Forbes) 잡지

는 말한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

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

다.”고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는 것

과 비슷하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투자 성공

의 지름길은 대박 나는 투자 선택이 아니라

잘못하는 투자를 먼저 피해야 한다’고 언

급했다.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내가 더 잘 안다! (I know better!): 혼자

서 전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현명한 팀이 있다. 야구, 축구,

등뿐만이 아니라 권투 선수도 팀이 있다. 이

러한 구성원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

내가 잘 났다"는 마음을 가지면 현명한 조

언을 얻을 수 없다. 여러 사람의 경험, 지식,

믿음, 등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하기 때문

이다. 

*그것은 너무 어렵다! (But that's just too

hard!): 시작부터 어렵다고 포기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떠나

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열정과 노력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

갈 때 성공으로 이어진다.

*불가능하다! (It's impossible!): 성공하

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해법을 기

어이 찾아낸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때문

이다.

*상관하지 않는다! (I don't care!): 성공

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드

는 사람에겐 "하는 일이 지겹다"는 말을 하

지 않는다. 열정과 꿈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

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그만해! (Stop asking questions!):

현명한 사람에겐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고 생각한다. 질문이 없다면 알고자 하는 뜻

이 없기 때문이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끊임

없이 요구했다. "왜?", "왜 그렇지 않은가?",

"만일에 ~?"

*왜 내가 해야 하는가? (Why should I be

the one doing this?): 혼자 운용하는 자영업

이나 많은 직원이 있는 회사나 성장하는 비

즈니스는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해야 한

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진 기회

에 더욱 열심히 일한다.

*오랫동안 해 오던 방식을 변경하지 맙시

다. (I don't think we should change the way

do things.):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해 오던 방

식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진다. 효과적인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이다. 노동

자의 높은 임금과 자동차가 대중화된 이유

는 헨리 포드의 새로운 대량생산 컨베이어

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만일 실패를 한다면? (But what if we

fail?): 모든 비즈니스는 실패를 동반한다.

이 세상에 100% 보장되는 일은 없다. 토머

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0을

시도했다. 제임스 다이슨은 주머니 없는 진

공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5,126번 실패를

반복했다. 이들에겐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

딤돌이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

워하지 않는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마

음과 함께 끊임없이 전진한다.

*고맙지만,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hanks you, but I am not looking for any

feedback.):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

로운 관점을 시도해 본 후 평가를 기꺼이 받

는다. 그래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다. 남의

관점과 평가가 중요하다. 솔직한 평가를 받

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하

다. 

성공의 말은 꿈을 말한다. 마음에 품은 꿈

을 입으로 말할 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

진다. 자신의 꿈이 부끄러워서 혹은 자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

꿈을 말로 시인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대

로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 꿈

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81)

성공의 열쇠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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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에서 책정하는 대지가와 건물값

(Land Value – LV and Building Value –

BV)을 합산하여 타운에서 정하는 부동산 값

(Assessed Value –AV)이 되고 여기에 타운

의 가옥세율(Tax Rate –TR)을 곱하면 가옥

세 또는 재산세(Propertytax)가 된다. 보통 현

마켓가격과 근접하게 부동산 값이 정해지지

만 이는 타운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roperty tax

를 내기 위한 Assessed Value 와 Market

Value(시세)는 무관하다.

Assessed Value는 Property tax를 내기 위

해서 타운에서 정한 액수일 뿐이다. 그리고

Market Value는 집을 팔기 위한 그때에 시세

일 뿐이다. 큰 예를 들어 보겠다.

누가 부엌(Kitchen)을 새로 5만불을 드려

서 바뀌었다고 해 보자. 타운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면 permit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라면 타

운에서 알 리가 없다. 그렀다면 세금을 내기

위한 assessed value는 올라 가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젼트가 시세를 정할 때

는 크게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타운에서 책정한 주택(Assessed Value)은

타운에서 고용한 주택 감정사(Real Estate

Appraiser)를 통해 책정하지만 해마다 주택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단정한 집인 경우 그 해 당장 타운 주택

값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집안을 방

문 하는 일이 거의 없기에 참 애매하다.

부동산 소유주는 매년 12월말에 그 다음해

에 재산세 통지서를 받는다. 대부분에 타운이

2월 초 5월 초 8월초 11월초가 (대부분 1일이

다.) Property tax 내는 날이다. 이날까지 내

야 이자를 내지 않는다.

만약 본인에 집에 가옥세가 비싸다고 생각

한다면 타운마다 Tax Appeal Application이

있다.

이걸 이용해서 appeal 할수 있는데 보통 대

부분에 타운이 4월 1일까지 가옥세 조정 신청

을 마감하므로 늦어도 3월중순에는 신청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타운

Tax Assessor와 예약을 해서 상담하여 조정

여부를 알아 보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Short sale 이나 은행소유 주택은 조

정 사례가 많다. 또 Assessed Value 보다 저

렴하게 주택을 구입한 분들도 가옥세 조정을

해 볼만하다.

현실상 지금 이 시기에는 꿈 같은 이야기이

길 하지만...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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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스

럽기만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정하기 어려우니 잠시 보류하도록

하세요. ●금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기 쉽습니

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봅니다. ●애정: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갈등만 커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쥐띠 |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운수: 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일

이 뚫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금전: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결과와 이득이 따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결

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이렇게 좋

은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소띠 |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운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

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전: 당

장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지 마세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집중해야

훗날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쌓아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병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0일 길일. 17, 23일 주의.

토끼띠 | 미래에 집중해야

●운수: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 다 낭비

입니다.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애정: 친구에서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것보다 연인사이에서 친

구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더 힘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한 번 더 생각해보고 

● 운수: 알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합니다. 보기

좋은 곳으로 손이 먼저 가기 마련이니 신경 써야겠습니다. ● 금전

: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되기 쉽군요.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의 생각의 차

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19일 길일. 18, 22일 주의.

용띠 |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 운수: 이동이나 변화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 흐르

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매상이

오릅니다. 영업장소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우

니 신이 나서 일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미처 신경 써주

지 못했던 것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빚을 덜어낸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뱀띠 |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 운수: 더디게 가는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차

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쉽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렵기만 한 것입니

다. ● 금전: 금전적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당장은 편치 않겠지만 솔직하게 말하

는 것이 길게 보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 애정: 너무 바빠서 함께 모여 식사

하기가 어려웠던 가족이 모처럼 모입니다. 기분 좋은 대화도 오고갑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

말띠 |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운수: 사소한 것 같은 말투 하나에도 정감이 있으면 이왕

이면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습

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뜨이게 될 것입니다. ●애정: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3일 길일. 17, 18일 주의.

양띠 |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

●운수: 구태여 사서 고생을 하는 힘든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금전: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더 욕심내면 이미 가진 것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애정: 원하는 대로 다해주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써주세요. 틈틈이 애정 표현도 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닭띠 |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운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언제까지나 기회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 사람

을 믿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손해를 줄만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으니 잘 모

르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애정: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사

람의 마음도 깨끗이 정리해두어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원숭이띠 |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 운수: 성공이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어지는 것이 아닙니

다.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 금전: 과거

에 뿌렸던 씨앗이 어느덧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수확할

일만 남았습니다. ● 애정: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만나세요. 예

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 운수: 시작하기 전에는 꿈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면 하게 됩니다. ● 금전: 적

합한 때를 만났으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줍니다. 매매나 계약이 순조롭

게 이루어집니다. ● 애정: 편하게 얘기를 할 곳이 필요하던 차에 마음이 통하는 사

람을 만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가 펼쳐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돼지띠 |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 

문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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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

자 = "바닥부터 봐요", "형 건

너편까지 뛰자", "앞구르기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유재석에게 시청자

들이 한마디씩 조언을 하고,

유재석은 이에 맞춰 이리저

리 바쁘게 움직인다.

기존 TV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예능은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TV 새

오리지널 콘텐츠 '플레이유'

다.

'플레이유'는 출연자와 시

청자의 쌍방향 소통을 내세

운 신개념 예능으로 유재석

이 미션 수행하는 과정을 라

이브 방송에 담고, 실시간 채

팅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영

한다. 12일부터는 라이브 방

송을 편집한 영상을 카카오

TV에서 정규방송한다.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김

노은 PD는 11일 화상 인터뷰

에서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으로 시청자의 아

이디어가 미션 성공과 실패

에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을

보면서 몰입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정규 방송에 앞서 세 차례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시

청자들은 '유(you)님'들로 프

로그램에 참여했다.

유재석은 실시간으로 올라

오는 유님들의 채팅 내용을

읽으며 수다도 떨고, 미션수

행을 위한 갈림길에서는 유

님들의 투표로 진행 방향을

정했다.

김 PD는 "시청자들에게 '

나도 참여한다'는 큰 메리트

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고집했다"며 "

생방송이다 보니 돌발 상황

이 생기는데 (유재석이) 당황

하지 않고 반응을 잘 살려줬

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제작진으로서

는 실시간 채팅이 긴장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리스크

가 있는 만큼 '날맛'(날것의

재미)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 전 채팅창에서 사용

할 수 없는 욕설 등 금지어를

미리 설정해두지만, 악플이

나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도

간혹 올라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채팅창 모니터링 전

담 인력을 두고 바로바로 대

응하고 있다고 했다.

김 PD는 TV가 아닌 온라

인 플랫폼 콘텐츠의 장점을

묻자 "소재라든지 형식에 있

어 자유롭다"며 "여러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뉴미디

어의 매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분량 역시 제약이 없

다"며 "방송국은 편성 시간이

있다 보니 여기에 맞춰야 했

는데, 여기(카카오TV)서는

아이템에 따라 분량을 조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프로그

램이 처음은 아니다. 스타들

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들고

나와 1인 방송 대결을 펼치는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

전'(2015∼2017)도 방송 당시

에 큰 인기를 끌었다.

김 PD는 기존 프로그램과

'플레이유'의 차이점을 묻자

"(기존 시청자 소통 프로그램

이) 출연자가 준비한 콘텐츠

에 시청자가 리액션하는 방

식의 프로그램이었다면, '플

레이유'는 제작진이 마련한

맵(상황)에서 유재석과 시청

자가 미션을 해결하기 때문

에 시청자들의 능동성이 커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청자들이

채팅이나 (유재석 행동을 결

정짓는) 투표 등으로 참여하

고 있는데, (미션을 수행하는

) 맵 안에 들어오는 회차도 생

각하고 있다"며 참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

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김 PD는 유재석

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

냈다.

그는 "프로그램 기획에 앞

서 유재석을 먼저 섭외했고,

유재석만이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기획했다"며 "2시

간 동안 야외에서 미션을 수

행하면서 오디오를 채워야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연예

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플레이유' PD "유재석과 소통하는 '유님'들이 참여하는 예능"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 2년 연속 '그래미상'에 도전

하고도 수상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쉽지만,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TS의 멤버 지민은 9일(현

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

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취재진

과 만나 "꼭 받고 싶다고 생각

했는데 정말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지민은 "작년에 상을 받지 못

하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활동

한 게 사실"이라며 "한국 사람

으로서 우리 음악이 어디까지

닿는지 궁금했고 상을 받으면

팬들에게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뷔는 "깔끔했고 우리도 인정

했다"면서도 "눈물은 나더라"

고 했다.

제이홉은 "다른 아티스트의

이름을 부르니깐 (결과가) 인

정되면서도 확실히 '우리가 이

상을 받고 싶어했구나' 하는 생

각이 몰려왔다. 아쉬운 마음이

컸다"고 돌아봤다.

맏형인 진은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도전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며 마음을 다잡

았다.

이날 BTS 멤버들은 'BTS 퍼

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라

스베이거스'(BTS PERMIS-

SION TO DANCE ON

STAGE - LAS VEGAS) 두

번째 공연 시작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브리핑룸

을 찾아 한국 취재진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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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BTS "그래미 수상 불발에 눈물 났지만 인정…언제든 도전 가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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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2/11

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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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이다

. 눈길을 잡는 대목이 있었다. 몇구

절 날것으로 옮긴다. 전문가의 썰

이란다. 

‘1 더하기 1은 2가 맞지요? 글

쎄요. 먼저 1에 1을 물리적으로 더

할 건지 화학적으로 더할 건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1에 꼭 1을 더해야 하는지

그래야하는 사회적 요구와 역사적

당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또, 그 덧셈을 어떤세력이 주도하

는지,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면 그들은 무엇을 정답으로 밀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은 생각보다 간

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

급한 결론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네? 제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냐

고요? 可呵

덧붙인 대답일 수도 있겠다. ‘

글쎄요. 제 전공분야는 사회적 요

구와 역사적 당위에 따라 달라진

다 볼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치고는 넒기만 하고 촛점을

잃어 막연하다. 1 더하기 1은 2이다

. 

전문가라면 연주演奏라는 말이

떠오른다. 전문 연주자라고 할수

있다. 한편 악기연주를 말하려면

복잡해 진다. 악기에 따라 달라지

는 거다. 기타는 치고, 나팔은 불며

, 북은 두드린다. 또한 바이올린은

켤 것이고, 가야금은 탄다 라고 말

한다.  그런데 치거나 불거나 켜거

나 모두 프로들의 연주를 감상할

적에 감흥이 더하다. 말하나 마나

인바.

책이나 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

다. 독서라 할것인데, 책은 읽을 적

에, 신문은 보기도 한다. 또한 인터

넷은 뒤진다. 서핑이라고 하는데,

구석구석 자료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다. 그렇다고 책을 읽고 신문을

보는 일에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닐터. 서핑인가 서치인가?

글 쓰는 일은 사뭇 달리 말한다.

시나 소설은 쓰기도 하는데, 시는

글처럼 짓는다고도 한다. 작문作

文이라 해야 겠는데, 그럴듯 하게

읽힌다. 전문작가는 등단소설가나

등단시인이라 해야 겠다. 

소설 쓰시네. 어느 한국 전직 장

관이 조롱조로 말했다. 장관은 정

치 전문가였을텐데, 말은 비전문

가 보다 못하다.  빈정이는 말투는

격에 맞지 않고,  어울리는 말은 아

니다 싶은 거다.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다

. 그러나 비전문가인 아마츄어가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을 적

도 있긴 하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

각치 않을 테니 말이다. 

비전문가인 내가 한마디 했다.

이런걸 썰이라 하던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

하였다. (에스더 1:13, 새번역)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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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떡가루처럼 뽀얗게 쌓인 눈을 보면 언제

나 그런 생각을 한다. 온 세상을 누가 이토

록 하얗게 만들어 놓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감동의 그 순간에

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또 고

백하게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

조주에 대한 경외가 절로 넘쳐흐르기 때문

이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들 말

이다.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

로움과 경이로움에 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 절로 나오고 너무도 나약하고 보잘것없

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마는 것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작디작기에 그렇다.

길이 되어
멈추지 말고

뒤돌아 보지 말고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하루를 살고.

산 넘어 산

끝이 없는 길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오늘을 살고.

보이지 않는 길

마음의 눈으로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지금을 살고.

어제와

내일 사이의 오늘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순간을 살고.

크든 작든 모든 이의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며 삶의 골은 깊고 좁기에 쉽지 않음을

안다. 그저 내 짐이 아니기에 가벼워 보일

뿐이다. 때로는 그것이 내 무게로 쏠리기도

해 속이 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로부터가 아닌 바로 내가 내 생

각대로 이리저리 옮겨놓다 그만 자신에게

로 가져온 까닭이다. 누구를 탓할 이유나

명분은 더욱이 없다. 다만 자신의 삶만 고

달플 뿐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지 않

은가 말이다. 모두의 삶이 같을 수 없기에

그 다른 인생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 삶이 편안해진다.

누구 때문에 사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자꾸 나의 삶을 다른

이와 비교해서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그것은 자

신이나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다. 적어도 부부의 인연으로 만났다든가 가

족이라든가 아니면 친지나 친구라 할지라

도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마

주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서로에게 무익하고 해가 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그 어떤 이유나 까닭이

없다. 물론, 서로에게 진정 기다림의 시간

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우리는 삶에서 늘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

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멈칫 서서 머뭇거리

게 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경험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많이 달라지기

도 한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선택하

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인생

에 있어 후회의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명

치 끝 가슴 쓰림의 아픔도 줄이게 되는 것

이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에 그 어떤 결

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의 탓으

로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일의 미래가 있어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일로 인해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때

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순간순간을 쉬이 넘

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던가. 결국, 우리의

삶은 순간을 잘살고 지금을 잘살고 오늘을

잘살면 후회를 줄이는 하루를 살게 되는 것

이다. 그래서 먼 훗날의 오늘이 바로 여기

이고 지금이며 순간이라 생각된다. 그러니

먼 훗날만 계획하다 오늘의 소중한 것을 잃

지 말아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이 그렇다. 가깝다는 이유

로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하지 않기를 말이

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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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위협하는 생활습관 5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기관 중

하나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

를 체감하는 게 시력이다. 아직 잘 보인다고

눈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 시력은 스스

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꾸준히 나빠

진다. 안압이 높은 상태로 지내면 녹내장으

로 시야가 좁아져 실명할 수 있다.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망막 주변 혈관에 노폐물

이 쌓여 황반변성이 생기기도 한다. 세계 녹

내장의 날(3월 12일)을 앞두고 눈 건강을 위

협하는 의외의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봤다. 

1. 시력변화 무관심
눈을 이루는 각막 •동공 •홍채 •수정체 •

망막 등을 안구 조직에 상처 •염증이 생기

면 점차 눈의 조절력이 약해지거나 망막 시

신경이 손상된다. 특히 황반변성 •녹내장 등

실명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안과 질환은 시

력 이상을 초기에 자각하기 매우 어렵다. 

눈 속 망막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빛

을 감지하는 시신경이 손상되거나 안압이

올라 시야가 조금씩 좁아져도 모르고 지나

치기 쉽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근시, 녹내장 가족력 등이 있다면

3~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는다. 집에서는

한쪽 눈을 가리면서 시력 이상을 살핀다. 양

눈을 모두 뜨고 보면 한쪽 눈의 시력이 나빠

져도 인식하지 못한다. 

2. 치킨  • 베이컨 등 고지방식 
식습관도 좋은 시력의 핵심인 망막에 영

향을 미친다. 치킨•베이컨 등 고지방식을 즐

기면 눈의 시각세포가 모여 있는 망막 혈관

에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드루젠이라는 노폐

물이 쌓인다. 가공육 •튀긴 음식 등 고지방

식품을 즐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3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다

.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드루젠이 잘 생긴

다. 

눈 가장 안쪽에 위치한 망막은 시력의

90%를 담당한다.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드루젠이 쌓이면 눈 속 혈관의 혈액순환이

불량해져 보상 작용으로 신생 혈관이 생긴

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생 혈관은 매우 약해

잘 터지는데, 안구 내 출혈로 시력이 급속히

나빠진다. 사물을 인식하거나 글자를 읽고

운전하는 데 필요한 중심 시력을 상실한다. 

3. 옆으로 누어 자는 수면 습관 
낮은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면 중력의 영향으로 수정체 •홍채가 앞으

로 쏠리면서 눈에 가해지는 압박이 강해진

다. 자는 동안 안구 내 압력이 오르기 쉽다.

안압 상승은 녹내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이다.  

4.  어두운 곳에서 보는 스마트폰 
빛을 인식하는 눈은 동그란 공 모양이다.

이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

압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불

을 끄고 어두운 상태로 누워서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PC•TV 등을 보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의 섬모체 근육이 긴장한다. 동공이

커지고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 주는 수분인 방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 그 자체도 안구의 조

절 작용으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 방수

배출에 관여하는 안구 앞쪽의 전방각을 좁

게 만든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5분 후부

터 안압이 높아지기 시작해 15분이 지나면

안압이 25%까지 상승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결국 안구에 가득 차 있는 방수로 안구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녹내장 발생 위

험이 커진다. 중앙대병원 안과 전연숙 교수

는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시신경에 압

박이 가해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

병할 수 있다”며 “통증을 참고 방치하면

며칠 내에 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

다.  

5. 잘 때도 렌즈 착용 
말랑말랑한 콘택트렌즈도 눈에는 이물질

이다. 렌즈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된 점막인 안구 표면과 맞닿아 있다. 하

루 8시간 이상 연속 착용하면 눈 건강과 시

력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렌즈가 각막

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 눈 피로

도를 높이는 식이다. 각막의 산소 부족 현상

으로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 염증으로 눈 결

막이 붓고 눈곱이 잘 끼고 가렵다. 수분을 빨

아들이는 렌즈 특성상 착용 시간이 길어지

면서 안구건조증으로 눈도 뻑뻑해진다. 국

내 콘택트렌즈 관련 부작용 경험자의 71.2%

는 장시간 렌즈 착용이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다. 특히 자는 동안 콘택트렌즈를 착용하

면 각막 표면의 세포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

뤄지지 않아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눈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휴람의료네트

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전연숙 교수의

도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갑상선 유두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
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
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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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잠자기 전 불 끄고 폰 본다?
"실명할 수 있다" 의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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